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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3년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

덕주 前 대법원장이 5일 오전 별세했다. 90세.

고인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청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

격해 195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

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

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을 지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0년 대법원장으로 임

명된 고인은 김영삼 정부 초기까지 약 3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고시 동기 중 선두주자로 

40년 가까운 판사 경력 동안 요직을 거쳤지

만, 대법원장이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가 서울민사지법원장이던 1979년 김영

삼 당시 신민당 총재에 대한 총재 직무 정지와 

1980년 신군부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의 활동 

규제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야권은 그

를 ‘친정권’ 인사로 규정했다. 법원행정처 차

장 시절 판사 숙정 작업을 주도했고, 법정 구

속된 전두환 前 대통령의 처남을 보석으로 풀

어준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1990년 12월 당시 여당이자 국회 다수를 점

하고 있던 민주자유당이 주도해 임명동의안

은 통과됐다. 이후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김

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고인 역시 1993년 각종 

쇄신안을 내놓았다. 변호사가 판사실을 출입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

호사와 회동을 금지했다. 또 법관 인사위원회

를 설치해 인사기준을 공개했고 법관회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법관직급제를 폐지하는 방

안을 내놨다.

하지만 김 前 대법원장은 임기 6년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2년 10개월 만에 사퇴했다. 당

시 대구지법 판사이던 신평 변호사, 서울지법 

판사이던 박시환 前 대법관, 강금실 前 법무

부 장관 등이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며 ‘3차 사

법파동’이 일어났고, 김영삼 정부가 도입한 공

직자 재산공개에서도 문제가 됐다.

김 前 대법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비치는 사법부의 모습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현안은 최고 책임자인 제가 

물러남으로써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퇴임 후에는 2012년까지 동남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생전 청조근정훈장(1986)과 국민훈장 무궁

화장(1994)을 받았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7일, 장지는 천

안공원묘원이다. 성백현 서울중앙지법 원로 

법관이 사위다. 장례는 법원장(葬)으로 치러

진다. 대법원은 내부 회의를 거쳐 장의위원회

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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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 前 대법원장 별세…

93년 첫 재산공개 때 사퇴


